<국경의 남쪽> 오디션 대본

역할 : 하나원 동료1,2

< 연기자분들은 오디션 당일, 노메이크업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상황 : 하나원 구내식당, 앞에 놓인 대형 TV에서는 6시 생방송 프로그램이 흐르고 있다.

머리핀을 자랑스레 꽂고 있는 연화. 머리핀 들여다보고 부러워하는 동료들

동료1
연화는 좋겠다. 서방님이 이렇게 성공해서 자리 잡구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안그래?

연화
(웃는다)

동료2
나중에 우리 모른 척 하기 없기다.

연화
아유, 제가 왜 모른 척을 해요!

동료1
쌀바가지 들구 찾아가두 쫓아내지 않을 거지?

연화
언니두 참…! 제가 그럴 사람으로 보인단 말입니까?

동료2
   (연화 머리핀을 빼앗으며) 연화야 나도 한번 해보자 

(짧은 자기 머리에 꽂아보며) 어때?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거 같지 않아?

동료1
잘 어울리긴 야. 돼지털에 꽃단다고 똥돼지가 꽃돼지되냐?

동료2
왜 질투나냐? 그럼 너도 연화처럼 서방님 찾아봐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깔깔거리는 여자들. 그 사이 저만치 켜져 있는 TV 화면 속에선,

리포터
   네, 생방송 화제집중의 핵심 인물. 요주의 인물. 이창만입니다. 

테마가 있는 식당!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을까요? 내래 피양에서 왔시요!

동료1
조용해봐, 평양이래.

서울에 있는 한 평양식 라이브 식당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순간 연화의 얼굴이 굳는다

동료2
연화야 왜 그래? 아는 사람이래두 나왔드랬니? 뭘 그렇게 밥두 안 먹구 봐?

연화
…
동료1
(툭 친다) 연화야?

연화
(눈물 훔치며 얼른) 아, 예…고향생각 나서요

동료2
잊어버려, 난 벌써 잊었다. 어차피 가지도 못할 곳인데 생각하면 뭐하니..

동료1
그래, 연화야. 너가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도 밥이 안 넘어가잖아, 응?  
